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지면) 2023. 10. 30.(월) 

10:00(국무회의 시작시)
배포 2023. 10. 27.(금) 오후

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의 첫걸음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어기‧금지
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어기, 금지체장 완화·폐지 대상>

금어기 완화 금어기 폐지 금지체장 폐지
소라, 우뭇가사리,

코끼리조개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털게, 펄닭새우
개서대, 닭새우, 백합,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발표한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며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총괄>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성미경 (044-200-5540)

국립수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강수경 (051-720-2270)

연근해자원과 담당자 연구관 윤상철 (051-720-2290)

     



참고 1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 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별표1】

□ 지정내역

ㅇ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곰소만(‘64.1.1. 지정/9,820ha)

금강하구(’76.9.7.지정/11,280ha)



참고 2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홍보자료


